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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성가스에 따른 최대피해거리에 대한 고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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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가스안전공사

반도체, 디스플레이, 태양광 등 첨단산업 발달로 독성가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이
와 더불어 암모니아, 염소, 모노실란과 같은 독성가스와 관련된 사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

는 추세이다. 독성가스는 누출사고 발생 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인명 피해와 더불어 재산 피

해 범위가 매우 넓다. 따라서 이러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안전한 산업 환경 육성을 
위해 독성가스 비상대응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하도록 

하여야 한다. 이러한 비상대응체계 시스템 연구 중 하나로 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

는 위험지수 개발이 진행 중이다. 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수 개발 시 이용되는 주요 변수중 하나
인 최대 확산 피해거리를 연구하였다. 독성가스 종류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확산범위 예

측 프로그램인 ALOHA를 활용하여 최대 확산 피해거리를 구하였으며, 이때 피해거리 산정 시 

적용범위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정한 사고시나리오 조건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의 화재, 폭
발 또는 누출 시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하에 최대 확산 피해거리를 구하였

다. 독성가스 물질별 피해거리 산정 시 변수는 누출량으로 지정하여 최대 피해거리 예측 수식
을 도출하였으며, 본 연구를 통한 독성가스 최대 피해거리 예측 수식들은 위험지수 변수 설정 

시 활용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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